
강사 훈련 중에 주신 글

작성일: 2011. 7. 9 (토) 오후 3:40~4:10

작성자: 고솔화 (부산 주진리 교회 교역자)

[ 7시간 정도 계속해서 강사 훈련을 하고 있는 중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적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강사 훈련 하는 것을 너무 귀하고 중요하

게 

생각하신다는 것과 섭리인 모두가 이 말씀을 외치

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전 섭리인들이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

날까지 

저희들은 연구하며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내가 지금 너희 한 명 한 명 

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을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보고 있고 듣고 있노라. 

많이 준비한 자가 있고,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은 자... 

제 각각이구나. 

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왔노라.

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누가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겠느냐?

하나님과 나 예수다.

너희는 나와 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알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며 

정확하게 완전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하며 

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구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얼마나 나와 내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

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나의 의중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신령한 말씀을 신령한 마음에 받아서 전해야 된다.

신령한 말씀을 학적으로 지식 차원에서 

너희 머리로만 알고 전하면 안 된다.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의 핵심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기본을 외워야 되며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나와 온전히 일체 된 신령한 삶을 통해 

나를 더욱 힘 있게 전해야 된다. 

(“주님, 이들이 아직 처음이라 준비하는 기본만 준

비하였습니다. 복음을 외치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으로 준비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많이 미흡하시

죠?”)

내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겠다. 

이미 너희 선생을 통해서 20년 동안 가르치고 

30년 동안 이 시대 나의 말씀을 외치게 했다.

이미 다 만들어진 강의안에 

너희의 신령한 삶, 

즉 나와 일체 되어 통하는 삶을 삶으로 

너희의 변화된 삶을 보여 주어라. 

나를 만나 변화된 너희의 삶과 

신앙과 믿음과 사랑을 보여 주어라.

그것이 핵심이다.

다음에 또 가르쳐 주마.

모두들 내 살과 피인 이 말씀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준비하고 외치도록 하여

라.

너희들이 외칠 때 함께 외치는 주 예수니라. 샬롬.


